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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2월 26일(월)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‘판결문 공개에 대한 단상’ 기고 관련

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.
[내일신문 ‘18. 2. 26. 최덕규 변리사의 재미있는 특허이야기]

[기고내용]

□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모든 심결문이 공개되지는 않음

ㅇ 특허사건은 이미 공개된 발명기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

정보나 명예훼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

ㅇ 미국특허청의 경우, 모든 심결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1913년부터 공개

ㅇ 특허청은 모든 심결문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수준높은 심판을 하여야 함

[설명자료]

□ 2002년 6월부터 특허정보넷(www.kipris.or.kr)을 통해 특허심판원의

모든 심결문이 공개되고 있음

ㅇ 특허정보넷을 통해 발명의 명칭, 특허번호, 심판번호 등을 검색하면,

누구나 쉽게 심결문을 찾아볼 수 있음

ㅇ 다만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미공개 특허에 대한 거절결정

불복심판의 심결문은 기술내용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심결 후 

즉시 공개하지는 않지만, 추후 특허출원이 공개되면 심결문도 공개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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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심결문 중 개인정보(개인의 성명, 주소) 등에 대해서는 비실명화 처리

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, 심결문이 발송된 후 약 3주 후에 특허

정보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

ㅇ 따라서, 모든 심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므로, 특허청의 모든 심결문이 

공개되지는 않는다는 등의 기고 내용은 사실과 다름


